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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화
- 대구 등 4개 시·도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 

시·도의 관심이 뜨겁다. 기회발전특구는 “분권형·자율형 특구”로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에 접수되었다. 

  ① 대구광역시는 ㈜엘앤에프,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인공

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신규투자를 필두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

했다.

  ② 전라남도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규투자, 수도권 

이전 기업인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을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③ 경상북도는 SK실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백신 

생산시설 등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④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산업부는 시·도의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분기에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붙임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ㅇ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ㅇ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

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